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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이 아닌 ‘소통’ 중심의 스쿨존 안전 패러다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더 이상 ‘단속 구역’이 아닌 ‘소통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에 개입해 실시간으로 위험을 예측하고 행동을 

유도하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핀텔은 자사의 ‘에이전틱(Agentic) AI’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스쿨존 시스템이 안양시, 

강남구, 광명시, 연천군 등 전국 지자체에 도입돼 교통법규 위반을 평균 30% 이상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안양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의 사전·사후 평가에 따르면, 제한속도 위반은 34%, 불법 

주정차는 38%, 정지선 위반 37%, 무단횡단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어린이의 83%, 학부모의 95%가 “등하굣길이 확실히 

안전해졌다”고 응답했다. 전광판 경고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도 97%에 달했다.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0월 22일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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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텔, 에이전틱 AI기술 이용해 ‘단속’ 아닌 ‘소통’으로 스쿨존 바꿔

 - 단속보다 소통에 초점

 - 에이전틱 AI 기술로 운전자·보행자 행동 변화 유도… 학부모 체감 효과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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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가 아닌 ‘대화’를 이끄는 에이전틱 AI
스마트 스쿨존의 핵심은 ‘단속’이 아니다. 에이전틱 AI가 도로 위 다양한 상황을 실시간 

분석해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리 알리고 행동을 유도한다. 예컨대,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시도하면 “어린이 주의” 메시지가 전광판에 즉시 표시된다. 과속 차량에는 차량 번호와 

속도를 실시간으로 노출해 감속을 유도한다. AI가 스스로 판단해 경고 대신 ‘대화’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네트워크가 장애가 발생해도 현장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엣지(Edge) 구조로 설계됐다. 웹 기반으로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고, 다양한 센서와 전광판과도 

쉽게 연동되는 개방형 아키텍처를 갖춰 확장성과 호환성도 모두 확보했다.

사람을 향한 기술이 도시를 더 안전하게
이제 스마트 스쿨존은 더 이상 ‘단속’에 의존하지 않는다. AI가 도시 공간 안에서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고,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실시간 교통안전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핀텔의 

에이전틱 AI 기술은 '단속'이 아닌 '예방', 일방향 경고가 아닌 '양방향 소통'으로 교통문화의 

기준을 바꾸고 있다.

핀텔 관계자는 “경고보다 반응을, 감시보다 행동 변화를 이끄는 AI 기술을 스쿨존에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 문제에 적용 할 수 있는 에이전틱 AI 기술을 통해 

지능형 도시 환경 구축과 시민 안전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